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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설 명 자 료
(’20. 10. 15)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국내에서 판매․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내 태양광 모듈 점유율 통계는 일관된 방식으로 작성 가능한

최종 제조국 기준으로 작성중임(문화일보 10.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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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용 태양광 모듈 원산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셀 생산지 기준이

아닌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중

◇ 현재 국내에서 판매․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원산지를 표시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국내시장 태양광 모듈 점유율 통계는 모듈의 최종 제조국 기준

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기준이 내수용과

수출용이 다르고, 수출용도 대상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관된

방식으로 작성 가능한 최종 제조국 기준으로 작성

◇ 10.14일 문화일보 <‘태양광 셀’ 59%가 중국산인데, 태양광발전 국산

점유율이 78%?>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산업부와 관세청 모두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고 해석

□ 중국산 셀을 사용하여 국내 제조된 태양광 모듈의 경우에도 국산

으로 표기하고 있어 국내 유통되는 태양광 모듈 대부분이 원산지

표시법 위반 가능성이 큰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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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내수용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35) 및 대외무역관리

규정(§86)에 따라 셀 생산지 기준이 아닌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중

□ 내수용 태양광 모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는 없으나, 표시할

경우에는 중국산 셀을 사용한 모듈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제조국 : 한국, 셀 : 중국」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임

ㅇ 현재 국내에서 판매ㆍ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내수용 모듈중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간 우리부가 발표한 국내시장 태양광 모듈 점유율 통계는 모듈의

최종 제조국 기준으로 발표한 바, 이는 원산지 기준이 내수용과

수출용이 다르고, 수출용도 대상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관된

방식으로 작성 가능한 최종 제조국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문의 : 재생에너지산업과 윤성혁 과장(044-203-5370) / 최재홍 사무관(5373)


